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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노동자들이 뭉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 노동자들이 지난 3월 11일 

하나로 뭉쳤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와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면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공투본은 공동 현장순회를 비롯해 

계속해서 현장을 조직해왔다. 이제 그 결과로 7월 4일 

제조노동자대회를 연다. 위기에 몰려있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에 대한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최대 조직들이 나선다!

정부는 3월말까지 노사정위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노사정위 

야합을 막아냈다. 그러자 노동부가 나서서 시정명령을 통해 

단협을 개악하고 취업규칙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악이 아니라도 정권 

마음대로 노동시장을 흔들어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화섬연맹와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화학노련은 양 노총을 대표하는 최대 조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구분없이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양 노총의 최대 

조직들이 공동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7.4 서울역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욕이 계속 꿈틀대는 상황에서 제조 

노동자들이 선봉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7월 15일 총파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조노동자들은 7월 4일 먼저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제조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이끌고 나아가 전 민중적인 총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발 한발 총파업 투쟁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7월 4

일은 그 첫발이 될 것이다. 

갑을오토텍지회 완벽한 승리! 
갑을오토텍의 신종 노조파괴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금속노조의 완벽한 승리다. 

갑을오토텍지회는 노조파괴 용병 52명 채용 취소, 기업노조 위원장 및 지회 탈퇴자 

퇴사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조합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노조파괴 용병들은 전원 회사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용병들은 경찰, 특전사로 구성된 전문 폭력집단이었다. 

이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공포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지회로 똘똘 뭉쳤다.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을 벌인 일주일 동안 

누구도 이탈하지 않았다. 노조파괴 용병들이 생명을 위협할만한 폭력을 휘둘러도 

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로 뭉쳐서 대응했다. 결국 용병들의 마지막 발악은 ‘채용 

취소’였다.

신종 노조파괴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파괴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다. 이번 투쟁에서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답은 ‘단결불패’다.

 
제조업 
공동투쟁 나선다!

공동파업 승리결의대회

양대노총 
7.4 제조노동자대회

* 일시 : 7월 4일(화) 14시00분
* 장소 : 서울역 광장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촉구!
보쉬전장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ᄋ일시 : 7월 1일(수) 11시00분
ᄋ장소 :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